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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 선임연

구원의 이력은 언뜻 평탄해 보인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대학

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귀국해 KIST 천연물연구소에 입사, 올해 봄에 태어난 아들

이 있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다.

하지만 그의 대학원 생활과 유학생활은 쉽지 않았다. 가족

의 발병과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실험실 임시 폐쇄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줄지어 일어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결국 건강 문제까지 겹쳐 조기 귀국하고 한국에서 논문을 마

무리해야 했다. 

그러나 힘든 순간마다 그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 있었고, 특히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아산재단의 장학사업으

로 유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

었다.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아산재단의 장학금 지원이 힘든 

역경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아산장학생 후배들에게 나누고 있다.

후학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난 봄 서울에서 열린 아산장학생 간담회는 의생명과학

분야 대학원 장학생간 교류와 연구소·기업 등에서 연구활동

을 지속하고 있는 장학생 동문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이 자

리에서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장학생 동문으로 참여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후배 장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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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2020년 아산장학생으

로 선발되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KIST 천연물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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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멘토 역할을 했다.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것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학들의 성장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제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지지해주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삶

에서 ‘귀인’을 만나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귀인이 되어 그의 성장과 세계관을 넓

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장학

금 지원을 받은 걸로만 끝났으면 아쉬웠을 텐데, 제가 받은 것

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했습

니다.”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아산장학생들 간에 이런 선순환

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한다. 

대중에게 긍정적 영향 미치는 

실질적인 연구를 목표로

김명석 선임연구원의 주 연구는 영양유전체학 분야로 쉽

게 말해 먹거리와 유전자다.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유전체를 

분석해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를 분석해서 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식습관을 바꾸고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영양이 그의 연구 주제다. 히포크

라테스가 2천 년 전 ‘음식은 약이다(Let food be thy medicine)

라고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의 유전적 특성에 맞춰 식습관을 개

선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연구를 할 때 ‘재미, 의미, 유익’ 세 가지를 생각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연구, 대중의 의사

결정이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서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경영학을 복수전공했고요, KIST 천

연물연구소에 입사한 것도 식물이나 미생물 등 천연물 속에

서 소재를 찾아 식약처 등록과 산업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입

니다.” 

현재는 암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전신 영양 부족에 따른 

근감소증이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연구하

고 노령 환자의 집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육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연합대학원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을 후학

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명석 선임연구원은 “단순히 의미 있는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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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선임연구원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영양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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